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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교통특구 추진을 위한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개선

Improvement Plan of Motorcycle Driving Culture

for Gwangjin-gu Special Traffic District
1)

정성채

 

조용찬

Ⅰ. 서론

1. 이륜차의 명칭

이륜차를 부르는 용어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다양하다.

오토바이라는 명칭은 오토(Auto)와 바이시클

(Bicycle)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

라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이나,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명칭으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

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법”에서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

치자전거’로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륜차동차를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곧 총 배기량이 360cc 미만인 오토

바이를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이륜차는 ‘바퀴가 

둘 달린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전거, 오토바이 

따위가 있다’라 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내용에 따라 이륜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광진구의 정책 사업

은 125cc 이하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주 교육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 및 사전적 의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을 이륜차로 통일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이륜차의 역사 

이륜차는 188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미국으로 부터 

들여왔으며, 1962년 직접 생산을 시작하였다.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우편배달 이륜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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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고(경향신문, 1958.11.21), 1971년 등록

된 이륜차가 10만대를 돌파하는 등 소규모 배달상

인의 필수품이 되어갔다.(경향신문, 1971.3.27)

한때 가스 배달용도로 오토바이가 사용되면서 

도심을 질주하는 가스용기 배달오토바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동아일보, 1983.2.22), 일본의 

폭주족 문화를 모방한 청소년 탈선의 문제가 제기

되어왔다(한겨레, 1990.11.4).

1980년대 치솟는 땅값의 영향으로 외식업의 형

태는 넓은 매장에서 소규모 점포의 배달업 형태로 

변화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륜차는 이러한 변

화의 중심에 있었다(매일경제, 1988.5.9).

1990년대에 이르러 이륜차의 용도는 상업용뿐

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레저용 신규수요

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판매량이 급등하였

다(매일경제, 1990.5.29).

1972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자

동차전용도로는 250cc 이상 통행 가능), 1991년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도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헌

법재판소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일반 자동차

의 주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의 이륜차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007.1.17[기각], 

2008.8.3[합헌], 2011.11.24[합헌])

3. 배달업소의 이륜차

외식문화, 특히 배달업소 이용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사노동의 외부 의존도 증가, 가

족의 소규모화로 인한 식료품비의 규모의 경제, 편

의 지향적인 소비자 욕구, 코쿠닝1) 현상, 시(時)

테크 현상 등에 원인이 있다.(서금화, 2007)

이용자의 배달업소 선택기준은 다양하지만, 관

련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업소 선택 기준 중 중

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빠른 배달

서비스’ 항목이 선택되었다.(권남욱 외, 2011) 

증가하는 배달업소의 수와 소비자의 빠른 배달

요구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30분 배달 

보증제” 등을 시행하면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으나, 2010년 피자배달원의 오토바이 사망 

사고2) 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업

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및 숙박

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사상자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사저널, 2011.1.5) 

Ⅱ. 본론

1. 이륜차 등록 현황

2011년 현재 광진구 자동차3) 등록대수는 

111,759대이며 이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9%로써, 전국(9.02%) 및 서울시(12.11%)

와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구분 전체 이륜차 (%)

전국 20,265,685 1,828,312 ( 9.02%)

서울시 3,387,689 410,090 (12.11%)

광진구 111,759 17,419 (15.59%)

자료：통계청, 서울시

표 1. 2011년 자동차 등록대수(대) 

2. 이륜차 사고 현황

최근 5년간(2007-2011) 1당사자 차종별 교통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건수 대비 이륜차 

사고비율과 비교하여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나홀로족 또는 은둔족이라 불리며,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함

2) 2010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던 20대 배달원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배달업소의 ‘30분 보증제’ 폐지에 대

한 논란이 확산됨

3) 승용차, 승합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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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이륜차

건수 전체사고 대비 이륜차 비율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 사망자 부상자

전국 4,777,663 28,608 7,428,524 110,334 2,412 132,052 2.3% 8.4% 1.8%

서울시 934,376 2,299 1,330,501 33,374 309 39,691 3.6% 13.4% 3.0%

광진구 32,043 100 44,808 1,102 18 1,308 3.4% 18.0% 2.9%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표 2. 최근 5년간 1당사자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2007-2011년)

그림 2.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합교육

그림 1. 광진구-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광진구는 전체 사고건수 대비 이륜차 사고율이 

전국 평균인 2.3%의 1.5배 수준인 3.4%로 나타

났고, 특히 사망자 비율 18.0%로 전국 및 서울시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광진구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개선’ 사업

1) 추진배경

2011년 7월 광진구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교통운영 지대화(地帶化)’를 기조로 정책연구

를 수행하였다. 

정책연구에서는 관내 교통현황 및 문제점과 최

근 교통부문 이슈들을 종합・분석하여, 󰡔‘소음 없

는’, ‘매연 없는’, ‘교통사고 없는’ 3無 실현으로 구

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조성󰡕을 기본 목

표로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

감소’, ‘교통안전 교육 강화’, ‘합리적 시설물 설치’

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정성채 외, 2012) 

3대 전략 중 “교통안전 교육 강화”의 세부 추진

전략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성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구분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성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배달업

소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 내용

(1) 광진구-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MOU)

2012년 4월 광진구는 배달업소 ｢이륜차 안전운

행 문화개선｣ 사업에 앞서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고자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다.

(2) 집합교육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2012년 5

월 외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2012년 식품접객

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에 교통안전교육을 편성

하는 등 집합교육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3) 방문교육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사업주 위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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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육용 리플릿(3단 양면)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소규모 배달업소를 직접 방

문하여 배달업주는 배달종업원 고용시 면허증 확

인 및 안전운행의 수시확인을 당부하고, 배달종사

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륜차의 위험성과 교통법 준

수 등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림 3. 방문교육 및 홍보

(4) 위탁교육

관내 광진우체국 등 대형 업소의 경우 도로교통

공단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청각 교육 

병행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4. 광진우체국 위탁교육(전문강사)

(5) 교육용 교재(리플릿) 제작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교제의 필요

성에 따라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의 검수를 통하여 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

하였다.

리플릿은 적은 지면으로 효과적인 교육・홍보가 

가능하도록 3단 양면으로 구성하고, 이륜차 운전 

시 착용 복장, 상황별 안전운행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하였다. 

교육용 리플릿은 방문교육 시 활용되고 있으며, 

광진구청 민원실에 상시 배치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륜차의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3) 추진 실적

광진구는 배달업소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사업추진 실적으로 외식업중앙회와 업

무협의(5.16)를 통한 위생교육 시 교통안전교육

을 편성하고, 7회에 걸쳐 2,347명의 업주와 종사

자 집합교육을 실시(6.7-7.12)하였다.

이륜차 배달원의 직접교육을 위해 관내 등록된 

치킨・피자・중국집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

(456명, 307개 업소, 10.8-11.7)하였으며, 광진

우체국에서 집배원을 대상으로 단체교육을 실시

(도로교통공단 위탁, 250명, 9.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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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자(기간)

광진구-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MOU) 교육 및 홍보 지원 2012.4.5

광진구-외식업중앙회 업무협의 위생교육 시 교통안전교육 편성 2012.5.16

교육자료 제작(리플릿) 3단 양면 2,000부 2012.10.9

교육

집합교육 식품접객업주 및 종사자, 2,347명(7회) 2012.6.7-7.12

방문교육 치킨・피자・중국집, 456명(307개 업소) 2012.10.8-11.7

위탁교육 광진우체국, 250명(1회) 2012.9.3

표 3. 광진구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개선 추진실적 

4. 교육 성과 및 2013년 추진계획

1) 안전교육 성과

2012년 4월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

작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륜차(원동기)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5건에서 2012년 56건으로 25.3%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부상자는 91명에서 66명으로 

27.5% 감소, 사망자는 2011년 1명에서 2012년

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진구 이륜차 사고감소율은 전국 대비 3.5배, 

서울시 대비 1.8배로 타 지역에 비해 사고 감소율

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율

전국

건수 6,181건 5,942건 -3.9%

사망 298명 250명 -16.1%

부상 7,919명 6,962명 -12.1%

서울시

건수 1,475건 1,272건 -13.8%

사망 36명 18명 -50.0%

부상 1,726명 1,492명 -13.6%

광진구

건수 75건 56건 -25.3%

사망 1명 - -100.0%

부상 91명 66명 -27.5%
자료：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표 4. 이륜차(원동기) 교통사고 발생 건수

 

2) 2013년 추진 계획

광진구는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정착’을 지속가

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 4월에 250명의 광진우체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배달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9월 및 10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

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합교육을 계획 중에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Ⅲ. 결론

1915년 처음 도입된 이륜차는 우리나라의 사

회・경제・문화의 변천과 함께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외

식문화의 행태변화는 배달업소의 증가와 함께 빠

른 서비스를 위한 이륜차의 증가를 가속시켜왔다.

모든 교통수단이 그러하듯이 편의성의 이면에는 

교통수단 자체가 갖고 있는 소음, 환경, 안전 등의 

문제점은 항상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왔으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륜차

의 안전사고는 시급히 제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로 항상 거론되어 왔다. 

2011년 7월 광진구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교통운영 지대화(地帶化)’를 기조로 정책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소음 없는’, ‘매연 없는’, ‘교통

사고 없는’ 3無 실현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조성󰡕을 기본 목표 각종 정책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통사고 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

의 일환으로 관내 위생업소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방문교육, 위

탁교육 등을 통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통전문가 집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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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질을 재고하고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

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대비 2012년 이

륜차 사고는 25.3%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평균 

사고 감소율의 두 배에 가까운 성과를 도출하였다.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이륜차 

안전교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추진 시 어려움이 있었다.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체계적인 배달원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상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린 배달원을 

단기간 고용하기 때문에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스스로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업소 업주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경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달원 

관리에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방문교육 대상인 소규모 영세 상가는 

개・폐업이 잦아 분기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며, 치킨집의 경우 야간영업이 대부분

으로 교육시간 할당 시 야간방문 인력의 추가 편성

이 필요하다. 

광진구는 2013년에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교

육 수요 조사와 도로교통공단과의 교육관련 협의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위생업소 이륜차 안전교육은 배달업소 운전자 

위주의 사업으로써, 추후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일

반운전자 교육으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 없는 광

진구’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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